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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마스터스내일개막…한국인유일출전

상승세매킬로이 vs 부활한우즈 맞대결관심

로리매킬로이 타이거우즈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냐, 타이거 우즈(미국)의

15번째메이저우승이냐.

오는 11일(한국시간)밤미국조지아주

오거스타의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이

하오거스타GC)에서막을올리는제83회

마스터스의최대관전포인트다.

2011년 US오픈, 2012년과 2014년

PGA 챔피언십, 2014년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매킬로이는마스터스우승이면커

리어그랜드슬램을달성한다.

마스터스, US오픈, 디오픈, PGA챔피

언십등4대메이저대회를모두한차례이

상우승하는커리어그랜드슬램은진사라

센, 벤호건, 게리플레이어, 잭 니클라우

스,그리고우즈까지단5명밖에이루지못

한대기록이다.

2014년부터작년까지마스터스에서한

번도 10위밖으로밀린적이없어언제우

승해도놀랄일없는선수가매킬로이다.

라스베이거스도박업체도올해우승가

능성 1위로매킬로이를꼽았다.

아킬레스건으로꼽히는퍼트와최종라

운드에집중력이흐트러져경기를망치는

단점을어떻게이겨내느냐가관건이다.

부활한 우즈는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트로피수집재개를노린다.

메이저대회우승트로피를14개나모았

지만, 우즈의 메이저 우승 시계는 지난

2008년US오픈에멈춰있다.

지난해디오픈공동6위,PGA챔피언십

준우승으로메이저대회에서우승할능력

을되찾았음을알린우즈는 텃밭 오거스

타 GC에서다시한번부활을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즈는누구보다마스터스와인연이깊

다. 1997년첫메이저대회우승을마스터

스에서이뤘고이후세차례우승을더보

태무려 4번이나그린재킷을입었다.

더구나마스터스에 19차례나출전해우

승 4차례를포함해 13차례나톱10에입상

할만큼오거스타GC와궁합이잘맞는다.

물론이번대회우승후보가매킬로이와

우즈만있는건아니다.세계랭킹 1위더

스틴 존슨(미국)과 저스틴 로즈(잉글랜

드)는마스터스첫우승에도전한다.

유일한한국인출전자김시우(23)는마

스터스를 앞두고 절정의 샷 감각을 뽐내

다크호스로꼽힌다.

마스터스 역대 한국인 최고 성적은

2004년최경주(49)가거둔 3위.

김시우가최경주의기록을뛰어넘어한

국인첫우승자로우뚝설수있을지도주

목된다.

김시우는8일끝난미국프로골프(PGA

)투어발레로텍사스오픈3라운드까지단

독선두를달렸으나최종라운드에서공동

4위로대회를마쳤다. /연합뉴스

올해 마스터스에서 다크호

스로떠오른김시우.

메이저퀸 고진영 여자골프세계랭킹1위

한국선수5번째…박성현2위

고진영이여자골프세계랭킹 1위가됐

다.고진영은9일발표된여자골프세계랭

킹에서랭킹포인트 7.20점을획득, 6.84

점의박성현(26)을제치고새로운세계 1

위에등극했다.

전날미국캘리포니아주랜초미라지에

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300만 달러)

에서우승,생애처음으로메이저대회정상

에오른고진영은한국선수로는통산 5번

째로세계랭킹 1위가되는영예를누렸다.

한국선수가운데가

장먼저세계 1위가된

선수는 신지애로 2010

년에 1위에올랐고, 이

후 박인비가 2013년,

유소연과 박성현이

2017년에 세계 랭킹 1

위고지를처음밟았다.

여자골프세계랭킹은 2006년부터집계

됐으며지금까지1위에올랐던선수는고진

영까지총 14명이다. 박성현은 3월초부터

1위를달리다가한달만에고진영에게1위

자리를내주고 2위로물러섰다. /연합뉴스

17개대회총상금146억역대최다…DB손해프로미오픈

KPGA 투어18일개막…푸드트럭부터결혼식초대까지이색공약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2019시즌이 18일제15회DB손해보험프

로미오픈으로막을올린다.

올해코리안투어는총17개대회에총상

금 146억원규모로진행된다.지난해와비

교해대회수는 17개로같지만총상금규

모는 3억원이늘어역대최다가됐다.

1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포천시 대유

몽베르CC에서 열리는 DB손해보험 프

로미오픈이 2019시즌문을여는개막전

이다.

시즌개막을앞두고 9일경기도성남시

KPGA 빌딩에서 열린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는선수 6명이참가해저마다의각

오를밝혔다.

이날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는 문도

엽, 맹동섭,이형준, 허인회, 김대현,이재

경이참석했다.

이들은저마다이번시즌우승을차지할

경우이행할 공약을하나씩내걸었다.

지난해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우

승한 맹동섭은 팬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 시즌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제가우승한대회장에서함께라운드하겠

다며 올해는다승을거둬연말시상식에

서도주인공이되겠다고밝혔다.

지난해KPGA선수권대회를제패한문

도엽은 우승 이후 출전한 대회에 맛있는

음식들이가득한푸드트럭을준비하겠다

며 1988년최윤수프로님이후 31년만에

KPGA선수권 2연패에도전하겠다고다

짐했다.

지난해 대상 수상자 이형준은 올해는

상금왕과 다승을 노리겠다며 우승 공약

은 할 때마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우승한다면소외계층을위한기부활동을

이어가고싶다고말했다.

허인회는 8월결혼소식을전하며 결혼

전에우승한다면그대회마지막날 18홀

동안 제 경기를 직접 관전하신 분들을 결

혼식에초대하겠다고밝혔다.

올해 신인 이재경은 배운다는 자세로

매 대회 컷 통과를 1차 목표로 삼겠다며

우승하면그동안고생하신부모님을업고

그린위를한바퀴돌겠다고효심가득한

우승공약을내걸었다. /연합뉴스

명인열전 마스터스개막…김시우 그린재킷 도전


